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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타이어 길들이기는 필요할까? SUV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

신차를 구매했을 때 서서히 자동차를 

길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듯, 타이어를 새 

것으로 교체할 때에도‘타이어 길들이

기’가 필요하다. 타이어의 주재료인 고

무를 비롯한 여러 구성 물질들이 제대로 

자리 잡기 위하여 꼭! 필요한 것이 바로 

타이어를 길들이는 작업이다.

금호타이어(blog.kumhotire.co.kr)가 타

이어 길들이기에 대해 설명했다.

■ ‘타이어 길들이기’란?

사용하던 타이어에 비해서 새 타이어

는 부드럽고 무른 편이다. 그 때문에 타

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

행 중 발생하는 적당한 온도로 타이어

의 성질을 단단하게 바꾸는 즉, 균형 있

는 마모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. 이것

을‘타이어 길들이기’라고 한다.

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300km에서 많

게는 600km를 정속 운행하며 길들여야 

하는데, 새 타이어 장착 후 주행 과정에

서 타이어 겉면의 껍질이 벗겨지고, 주행 

중 발생하는 반복적인 온도 차이로 인해 

고무 성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. 참고

로 겨울용 타이어는 600km 이상 주행하

며 길들이는 것이 추천된다.

■ 타이어는 새것일수록 좋다?

타이어는 새것일수록, 즉 만들어진 날

짜가 가장 최근일수록 좋은 게 아닌가 

하고 생각할 수 있다. 

하지만 방금 나온 따끈~한 신형 타이

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(SUV)는 

일반적으로 차체가 높고 무거워 승

용차보다 움직임이 둔하다. 

이런 특성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

과 핸들링이 둔하기 쉬운데, SUV에 

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연습을 통해 

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운전하는 

것이 좋다. 

■ 방향전환 전 충분히 속도 줄여야

SUV는 일반 승용차보다 최저지상

고와 무게중심이 높고 서스펜션이 

상하로 움직이는 정도도 더 크다. 또

한 대부분 너비와 길이가 비슷한 일

반 승용차보다 무겁다. 

이런 물리적 특성은 차의 움직임에

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

를 몰 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

다. 차선을 변경하거나 커브를 돌 때

에는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에 

스티어링 휠을 부드럽게 조작해야 

안전하다.

일반적으로 SUV는 일정한 각도

로 방향을 틀 때에 승용차의 스티

어링 휠보다 더 많이 돌리도록 되

어 있다. 

이런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

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예상

했던 것보다 차가 더디게 방향을 트

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스티어링 휠

을 많이 돌리기 쉽다. 저속에서는 문

제가 없지만 고속에서는 이런 조작

이 언더스티어로 이어질 수 있으므

로 주의해야 한다.

어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. 타이

어에 적절한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

이다. 타이어는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평

균 3~6개월이 지난 제품이 좋다. 이 기간 

동안 타이어의 주재료인 고무를 비롯하

여 카본, 스틸벨트, 원단, 화학제품 등이 

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시간을 갖게 되

고, 이후 비로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

휘할 수 있는 타이어로 탄생하게 된다. 그

렇다고 무조건 새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니

지만, 가급적 새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에

는 안전운행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.

다만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생산 후 

4~5년 이상 지난 타이어는 노후화로 인

해 고무가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

한다는 것이다. 그에 따라 타이어가 가진 

성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4~5년 이

상된 타이어는 물리적인 손상이 없더라

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

■ 타이어 길들이기엔 급제동 & 급가속이 

좋다?

급제동이나 급가속을 하면 타이어는 

물론, 브레이크를 길들이는 데 도움이 

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. 하지만 

이는 잘못된 정보이다. 갑작스러운 브레

이크 사용은 타이어의 마찰열을 높게 만

드는데, 이것은 타이어 트레드에 편마모

를 유발하고 접지면을 변형시키는 큰 원

인이 된다. 또한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사

용하면 디스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

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. 특수 환

경에서의 레이스 주행이 아닌 이상, 급제

동과 급가속 모두 도로 질서에 피해가 되

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

자제해야 한다.

■ 건강한 타이어 유지 TIP

설명한 것처럼 급출발과 급제동은 자

제한다. 제자리에서 핸들 조작하는 것도 

좋지 않으며, 비포장도로를 자주 주행하

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. 이는 모두 타

이어의 불규칙한 마모를 유발하며 수명 

또한 단축시키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이

다. 특히 타이어가 길들여지는 시기에는 

자제하는 것이 좋다.

제동을 할 때에도 차의 움직임에 

신경을 써야 한다. SUV의 특성상 차

체가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서스펜

션의 상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급

제동할 때에는 차체가 앞으로 쏠리

는 현상이 심하고 무게중심이 앞으

로 이동하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

느낌이 들기 쉽다. 

■ 스티어링 휠 조작은 항상 부드럽게

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시테일 

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

다. 피시테일은 차의 좌우방향 무게 

중심 움직임이 흐트러지면서 뒷바

퀴가 충분한 접지력을 확보하지 못

할 때 차체 뒤쪽이 심하게 흔들려 스

티어링 휠 조작으로도 차의 움직임

을 바로잡을 수 없는 현상이다. 

SUV는 차체가 높아 일반 승용차

보다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기 쉬

운데, 일반 승용차는 무게 중심이 낮

아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면 스핀

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SUV는 

피시테일이 전복사고로 이어질 가

능성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높다.

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

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티어링 

휠을 급히 조작하지 않는 것이 매우 

중요하다. SUV의 스티어링 휠은 속

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 더 부드

럽게 조작해야 한다는 것이 핸들링

의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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